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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에게 천국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주님은 그곳을 “내 아버지의 집” 이라 하시고, 
그곳에는 크고 아름다운 집이 많이 있다고 하셨어요. 천국은
지상의 어느 집보다 더 크고, 더
아름답지요.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위해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그 후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 라고 말씀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 정말 천국으로 가셨어요.  제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서 예수님은 천국으로 들려 올라 가셨고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였지요. 



그 이후로, 크리스찬들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실
것이라는 약속을 기억해 오고 있지요. 예수님은 우리가 가장

예측하지 못할 때, 갑자기 오신다고 하셨어요. 하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죽은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되죠? 성경은 그들이 먼저
부활하여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크리스찬이 죽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뜻한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 요한계시록에서는 천국이 얼마나 근사한
곳인지에 대해 말해주고 있어요. 그 중에 제일을 꼽자면, 
천국은 주님의 집이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지만, 그 보좌는 천국에 있답니다.



천군과 천사들은 천국에서
하나님을 경배하지요.  죽음 후에
천국에 간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도
또한 주님을 찬양한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특별한
노래들을 부른답니다.



이것이 그들이 부르는 찬양 중
일부의 노랫말이예요 : 당신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십니다. 각
족속과 나라에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셨고 우리를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의 맨 끝부분에서는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천국에는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그 성곽은
크리스탈처럼 투명한 벽옥으로 쌓여 있어요. 그 성곽의 기초석은
찬란한 각색 보석으로 꾸며져 있으며 각각의 성문들은 커다란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지요.



이 멋진 진주 성문들은 항상 열려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와! 정말 아름답군요. 도시는 투명한 유리 같은
순금으로 만들어져 있고 심지어 거리조차도 금으로 되어
있네요.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
나오구요. 강 좌우에는 에덴동산에서 처음 볼 수 있었던
생명나무가 있는데 이 특별한 나무는 매 달 각각 다른, 총 열두
가지의 열매를 맺지요. 그리고 잎사귀들은 모든 나라를
치료하는데 쓰인답니다.



천국에는 해나 달이 필요치 않아요.  그 곳에는 더 이상 밤이
없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항상 밝게 비추고 있기
때문이죠.



천국에서는 동물들까지 다르지요. 모든 동물들이 순하고 잘
길들여져서 이리와 양이 함께 풀을 뜯고, 사나운 사자도 소처럼
짚을 먹는답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 성산에서는 이들이
결코 해함도 상함도 없을 것이다.”



천국을 둘러 보니 여기에
뭔가 없는 것들이 있군요. 
어떤 종류의 화난 말들도
들리지 않아요. 왜냐
하면 아무도
싸우거나
이기적으로
행동하지
않기
때문이죠. 
대문에
자물쇠도
필요없어요. 

당연히 천국에는 도둑이
없으니까요. 이곳에는
거짓말쟁이, 살인자, 

점치는자 등의 나쁜
사람들도 없어요. 

그러니까
천국에는

어떠한
종류의
죄도 없는
것이죠.



더 이상의 슬픔도 천국에는 없어요. 이
땅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도 가끔 큰
슬픔 때문에 통곡할 때가 있지만
천국에서는 하나님이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신답니다.



천국에는 또한 죽음도 없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과 영원히
함께 하지요. 그래서 슬픔, 통곡, 고통, 질병, 이별이나 장례식은
더 이상 천국에 필요치 않고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영원한
행복을 누린답니다.



그 중 제일은, 천국은 바로 여러분과 같은 여자친구들와
남자친구들을 위한 곳이라는 점이예요.  물론 어른들도
포함되지만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그 분께 순종하기만 하면 되지요. 천국에는 ‘생명책’이
있지요. 그 책은 사람들의 이름으로
가득차 있어요. 주님을 믿는
사람들의 이름 말이예요. 
당신의 이름은 그
책에 있나요?



천국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구절들은 우리를 향한 초대장이지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오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과, 목마른

자들을 오게 하라.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값없이
마시게 하라.”



천국, 하나님의 근사한 집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 장, 고린도후서 5 장, 
요한계시록 4, 21, 22 장

“주의 말씀을 열므로 우둔한 자에게 비취어

깨닫게 하나이다.” 시편 119:130



끝



성경 이야기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 주고
싶어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에 대해 말해 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라고 불리는 나쁜 짓들을 해 온것을 알고
계십니다. 죄에 대한 처벌은 죽음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당신을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죄값을 치뤄 주셨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셔서 천국으로 가셨지요. 

예수님을 믿고 싶으면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그 분께
구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셔요. 그리고 그분이
지금 당장 오셔서 동거해 주실 뿐만 아니라 당신과 영원히

함께해 주신답니다. 

당신이 이 진실를 믿으신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하세요.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하나님인 것과 인간으로 오셔서 제 죄
때문에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이제는 제 삶을
주관하시고 제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의 자녀로서 주님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도와 주세요. 아멘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 매일 대화하세요. 요한복음 3장 16절


